
연예 > 연예일반

송혜교 만난 옥주현 "초미녀 보고 눈이 개안"[★핫픽]

등록 2024.10.10 16:51:47

[서울=뉴시스] 송혜교(왼쪽), 옥주현. (사진=옥주현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44)이 배우 송혜교(42)와 친분을 뽐냈다. 

옥주현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랜만에 초미녀를 보고 눈이 개안됨"이라고 적고 영상을 게재했다.  

송혜교는 옥주현이 출연한 뮤지컬 '베르사유의 장미'를 관람 후 옥주현과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다정한 포즈

를 취했다. 옥주현은 "볼 때마다 한결같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혜교. 근데 여장부 송혜교"라고 칭찬했다.    

한편 송혜교는 차기작으로 영화 '검은 수녀들'을 선택했다.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2015년 나온 '검은 사제들'의 속편 격인 작품이다. 송혜교를 비롯해 배우 전여빈·이진욱·허준호·문우진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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